
구술자료 상세목록

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단 ‘미추홀 숭의목공예마을’ 기록

구술자명 윤덕환 면담자 김순옥

면담장소 명진공예사 면담지원 정지선

면담 일시 2022년 9월 21일 회차 2 시간 1시간 4분 9초

자료번호 MichuholCA-08-00001697

구술 개요

어린시절, 부모님은 장사를 하셨고 형편이 어려웠음. 85년도부터 5년간 보르네오 가구

회사에서 손잡이 납품함. 90년도에 송림동에 와서 2~3년 동안 신흥동, 가좌동으로 옮

겼다가 다시 송림동으로 옴. 목상자, 뜀틀, 배변봉투함, 볼링장 부품, 카페 인테리어 

등 다양한 일을 함. 나중에 느티나무로 편하게 쉴 수 있는 의자를 만들고 싶음.

주요 색인어

어린시절, 햇배, 부모님, 장사, 도시락, 연로, 교통수단, 신문, 자영업, 목공, 송림

동, 목상자, 목재, 수입, 부르네오 가구 손잡이, 세파티야, 오성체육, 납품, 야구 방

망이, 의자, 목선반, 기계, 북항, 칼리갈리의 밀실, 신복관, 협업

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(비공개)

1. 어린시절 부모님

00:00:46~

00:08:56

▷활동기획안

▷구술활용동의서

▷개인정보동의서

▷음성파일

▷녹취문

- 초등학교 때 몸이 약했음.

- 부모님은 시장 한구석 노상에서 장사하셨음. 수입은 겨우 먹고 살 

정도.

- 학교 갈 때 도시락은 김치에다가 보리밥이었음. 64~65년쯤, 연료

는 석유 골로나 연탄을 쓰고 가끔 아궁이에 나무도 뗐음. 

- 교통수단은 주로 걸어 다님. 

- 한 3~4년간 신문 돌리느라고 제물포에서 하인천까지 경인철도 타

고 다님.

- 용현시장 안에 한일극장이 있었음. 지금 보훈병원 앞에 3동사무소

가 있었음. 독쟁이 고개 있는 곳에 4동사무소 있었음.

- 그때는 판자촌이었고, 지금은 개발해서 아파트, 빌라 들어옴. 

2. 목공 사장님

00:08:57~

00:12:19

- 90년도부터 명진공예 자영업함. 

- 매일 일 끝나면 한 잔 먹고 들어가는 게 추억임.

- 90년도에 송림동에 와서 2~3년 동안 신흥동, 가좌동으로 옮겼다가 

다시 송림동으로 옴. 

- 중학교 다닐 때, 평화시장 건너편에 시장이 또 있었음. 거기에 도

원 극장이 있었고, 서희 아파트 짓기 전에 그쪽 길에 목공소가 많

았음. 

- 철거되면서 그 목공소에 있던 공예사들이 다 숭의동으로 옴. 



3. 보석함 목상자
00:12:20~

00:15:05- 목상자 안에는 인조 다이아몬드를 담았음.

- 한 달에 100~150개를 납품함.

4. 나무이야기

00:15:06~

00:18:46

- 북항 목재상 주로 이용

- 가서 직접 사 옴.

- 목상자는 원자재 재단하고, 귀탱이 다 따고, 조립하고, 칠해서, 

쪼개갖고, 인쇄해가지고, 다시 조립.

- 원형 계단은 목재상에서 나무를 가져와서, 재단해서, 구멍 뚫고, 

빼빠치고, 사포함.

- 전에는 모공 본드 썼는데, 지금은 좀 튼튼하고 빨리 굳는 타이틀 

본드 쓰고 있음.

5. 인천의 가구공장

00:18:47~

00:26:24

- 30대 때 수입은 먹고살고 술 먹을만한 정도

- 보르네오가구에 납품한 손잡이 종류는 한 20가지, 수량은 한 달에 

한 2~3천 개 정도 됨.

- 그 당시 세파티야라는 원목 사용

- 85년도부터 5년 정도 가구공장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나와서 명진

공예 차림. 

- 그 당시에 인천에 장인가구, 에몬스, 이노센트, 동서가구 등 유명

한 가구 공장들이 많았음.

6. 오성체육사

00:26:25~

00:30:44

- 오성체육에는 능목, 뜀틀, 평균대, 체육관 의자 같은 거 납품.

- 지금도 오성체육과 거래함.

- 군용 부품 넣는 박스 1~2년 함.

- 나무는 미송 사용

7. 목상자 보석함(2)
00:30:45~

00:31:25- 해외 어느 나라에 수출되었는지는 모름.

- 주로 나가는 거는 한 다섯가지 정도 되고, 빅사이즈도 있었음.

8. 특별한 제품생산 00:31:26~

00:33:29- 배변봉투함 100개 정도를 미추홀구청에 납품함.

9. 보석함 목상자(3) 00:33:30~

00:33:54- 자작합판 사용

10. 특별한 제품생산(2)
00:33:55~

00:35:49-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문함.

- 하나에 15만원



11. 야구 방망이 00:35:50~

00:38:29- 야구 방망이 하나 만드는데 한 20분 걸림.

12. 공예인 기능대회
00:38:30~

00:39:17- 30살 전에 공예인협회에 가입했다가 40대에 그만둠.

- 기능대회 나간 경험 없음. 앞으로도 나갈 생각 없음.

13. 비젼(1) 00:39:18~

00:41:51- 앞으로 의자를 좀 제대로 된 걸 만들어 보고 싶음. 

14. 커피숍 인테리어

00:41:52~

00:43:39

- 스타벅스 강남점 벽면 인테리어 작업 함. 지금도 주문 들어오면 

할 수 있음.

- 인천에는 레몬트리라는 개인 카페 인테리어 함. 

- 볼링장 부품 납품. 

15. 도료, 채색, 도장
00:43:40~

00:45:08- 간단한 것만 여기서 채색하고 도료를 함.

- 큰 것들은 김포에 있는 도장 공장에 맡김. 

16. 기계이야기
00:45:09~

00:49:00- 띠톱, 코너로킹, 축경사, 자동대패, 수동대패, 절단계, 보르방, 

면담자 등의 기계가 있음. 

17. 나무이야기(2)

00:49:01~

00:54:07

- 뉴송, 멀바우, 아카시아 집성목들을 북항에서 사옴.

- 소노콜린이라는 장미목은 수입도 잘 안되고 다루기도 어려움.

- 나중에 의자 만들 때는 느티나무로 하고 싶음. 

18. 유명한 체인점 00:54:08~

00:58:56- 칼리갈리 박사 밀실, 신복관 등 체인점 인테리어 함.

19. 비젼(2) 00:58:57~

00:59:34-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의자를 만들고 싶음.

20. 숭의 목공예 마을
00:59:35~

01:04:09- 이렇게 거리로 남아 모여있는게 좋음.

- 자기 주특기들이 달라서 협업은 힘듦.


